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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의 청아함 

티없이 맑은 하늘 

나뭇가지 사이로 비추는 햇살 한 줌에 

담아두었던 내마음의 티끌들이 

사르르 녹아내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속살을 휜히 드러내는 

맑은 개울물이 되는 아름다운 대티골 

꾸미지 않은 산골 소녀의 모습으로 

한걸음 한걸음 외씨버선길 내딪을 때마다 

세월의 무게만큼 쌓여진 욕심들을 

하나, 둘 내려놓게 만드는 

깨끗하고 순박한 마을 대티골! 

햇살 한 줌, 바람 한 스푼 안겨들 때마다 

잊고 살았던 산골 소녀의 해맑은 미소가 

자연과 벗이 되는 아름다운 1박 2일 나들이길 

그곳에서 만난 아름다운 부부 조선호 황토방 사장님과 사모님 

두 분의 넉넉하고 훈훈한 산골 정 때문에 

더 오래 아니 언제고 다시 찾고픈 대티골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두 분 

오랫만에 맛 본 우리들 옛 이웃의 모습 

아니 아직도 우리들 마음을 장작불처럼 따뜻하게 데워주시는 분이 계셔 

세상은 아름답구나를 느껴보았던 시간 

마음 한 켠에 작은 촛불 하나 밝히는 

가슴 따뜻한 날을 만들어 주셔서 돌아오는 발길 내내 행복했어요. 

사장님 내외분 건강하시고 그 밝은 미소 대티골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가 될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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